
도레이새한, 2002년 임금교섭 마무리 - 동결

도레이새한은 5월2일 노조로부터 임금조정을 위임받아 국내 화섬기업 중 처음으로 2002년 임금교섭을 마무

리했다.

도레이새한 노사는 5월3일 구미공장에서 노사화합 경쟁력강화 전진대회를 열고 노사화합을 위해 노조와 회

사가 적극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.

조만식 노조위원장은 화학섬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금인상에만 매달린 소모적인 대결보다 품질과

생산성 향상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회사측에 임금조정을 위임했다 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도레이새한은 2002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키로 결정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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